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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의 문제로 

올리진 못해요.

그래서, youtube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Youtube 영상을 꼭 먼저 봐 주세요~^^



아나톨의 작은 냄비 






아나톨은 작은 냄비를 달그락 달그락 끌고 다녀요.

어느 날 갑자기 냄비가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냄비 때문에 

아나톨은 평범한 아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나톨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어요.

(돌돌돌.. 안녕하세요?)



가끔 사람들이 불편해 할 때도 있었어요.

(안아줘요. 어색해… 꺅..귀여워~!)

아나톨은 아주 상냥한 아이이예요.

(괜찮아요?~)

그림도 아주 잘 그리고요.

아나톨은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예요.

잘하는게 아주 많은 아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냄비만 쳐다봐요.

냄비가 이상하대요.

무섭나봐요.

냄비 때문에 아나톨은 힘들어요.

자꾸 걸려서 

앞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나톨이 평범한 아이가 되려면 남들보다 

두배나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요.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나톨은 화를 내요.

소리도 질러요. (악~!)

나쁜 말도 막 해요. (똥~!)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지요. (아악~!)

물론 벌도 받아요.

아나톨은 냄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냄비는 떨어지지 않아요.

작은 냄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숨어 버리기로 했지요.

그러면 더 편해질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아나톨을 조금씩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아나톨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세상은 아나톨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안녕, 꼬마야~ 톡톡~)

세상에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되어요.

(나도 있다.~)

그럼 작은 냄비를 벗어 버리고 싶어지거든요.

(네 것이 조금 더 크구나.)



같이 가자~

그 사람은 아나톨이 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었어요.

아나톨이 무엇을 잘하는지 가르쳐 주었지요.

무서운 것도 표현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사람은 아나톨이 재능이 아주 많은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와~ 멋지구나~)



아나톨은 다시 명랑한 아이가 되었죠.

그 사람은 아나톨에게 냄비를 넣을 수 있는

가방도 넣어 주었어요.

(자~ 선물~!)

고마워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또 보자~ 아나톨~)

작은 냄비는 아직도 달그락달그락 해요.



하지만 이제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걸리지도 않고요~!

이제 아나톨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어요.

(앗싸~~ 잘한다~ 아나톨~)

사람들도 아나톨을 많이 칭찬해 주었어요.

(아나톨이 그린 거예요. 오우~ 정말 흥미롭군요.)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아나톨이랍니다. 



작가의 말~

냄비에는 원래 물이나 스프, 강낭콩을 넣습니다. 때로는 냄비에 꽃을 꽂을 

수 있고, 냄비 위에 걸터 앉거나 냄비를 머리에 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냄비에는 수프도 강낭콩도 담기지 않았습니

다. 냄비 안에는 그 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지요. 냄비가 

워낙 크다 보니 사람들 눈에는 냄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톨

은 많이 힘듭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냄비가 있습니다. 큰 냄비, 작은 냄비, 거추장스러운 

냄비… 어쩌면 우리도 그런 냄비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자벨 카리에- 



아나톨에게

한 마디 

해 준다면?



가방을 

만들어준

아주머니에게 

한마디 해 준다면? 



나에게 작은 냄비란??



정책적 질문

1. 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2. 장애와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교육적 질문

1. 아나톨의 냄비가 장애나 결핍을 상징한다면,
당신이 가진 '냄비'는 무엇인가요?
이를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 아나톨을 도와준 아주머니와 같은 존재가 
우리 사회에 많아지려면 어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감정적 질문

1. 아나톨이 자신의 냄비 때문에 숨어버린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만약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2. 자신의 약점이 
디딤돌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볼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야기 할 거리가 많은 내용이지요?^^

포용과 공감을 키우는 교육 및 정책 설계에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선정해 봤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요.

귀가 없어요.

왜 일까요?



이 책의 작가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남다른 육아로 공감과 인내를 익힌 작가는 냄비를

‘장애, 결핍, 부족함’등으로 표현했고 이 그림책을 

통해 진정한 어울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빛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네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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